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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대학에 관한 기본 정보

1. 규모: 
처음에 도착했을때는 캠퍼스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학교를 다니다보니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상명대학교에 비해 약간 큰 편입니
다.)
캠퍼스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15분-20분 걸립니다. (기숙사 기준)
전반적인 캠퍼스의 길은 1자로 되어있어 길이 어렵지 않고, 강의빌딩끼리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 학과:
상명대학교에 비하면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되어있습니다.
저는 글로벌경영학과였지만,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International business와 marketing 전공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자신의 학과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시설:
캠퍼스 내에 도서관, 체육관, 강의실 등 전반적으로 시설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특히 체육 관련 시설이 많고 잘 되어있습니다.
체육관에는 암벽등반, 웨이트트레이닝, 수영장이 있고, 프론트에서 구기종목이나 요가매트 등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음악건물에서는 피아노실이 있어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피아노를 연주하러 갈 수 있습니다.

2. 지역 및 생활에 관한 기본 정보

1. 날씨:
샌안젤로는 더운 지역입니다. 한 여름에는 40도를 넘어가고, 겨울에도 눈이 잘 오지 않을만큼 전반적으로 덥습니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추울 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날마다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계절 옷 모두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

2. 규모, 위치:
샌안젤로는 텍사스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갈만한 여행지는 샌안토니오, 달라스, 오스틴, 휴스턴 정도가 있습니다.
샌안젤로내에서는 놀러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캠퍼스 내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생활하는데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식재료를 구매할때 마트를 갈 때에는 걸어서 가기에는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가 있는 현지인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가곤 합니다.
캠퍼스 이외의 곳을 가려면 차가 있는 곳이 좋고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버나 리
프트를 이용하거나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램트램(셔틀버스)를 이용해야합니다.



3. 수강과목 및 수업활동에 관한 정보

(2021학년도 가을학기)

1. Organizational behavior:
교수/Satvir Singh
챕터끝날때마다 퀴즈, 팀발표+레포트 1번, 시험 3번
​
인도인교수님이고 경영학과인 제가 볼땐 매우 쉬운 난이도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퀴즈는 양이 많아서 다소 힘들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가, 인적자원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수업입니다.

​
2. Legal& Ethical environment of business:
교수/Michael Conklin
매주 퀴즈, 어떤주는 퀴즈대체 에세이, 시험 3번
​
상법에 대한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수강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법에 대해 배웁니다.
아무래도 미국 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보니 수업 자체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다양한 활동하는걸 좋아하시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수업 진행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1차,2차보고 3차는 선택인데 3차보면 1차,2차중 높은 점수 하나랑 3차 합쳐서 최종 점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
3. English composition:
교수/Rebecca Bernard
에세이읽고 짧게 쓰는 소감문 거의 매주, 작문 3번
​
가장 부담이 없었던 수업입니다.
ASU 학생들의 1학년 필수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교수님에 따라 수업 방식이 매우 다른데, 레베카 교수님은 정말 친절하셨고 좋았습니다.
작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국에서의 작문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웁니다.
매주 에세이읽고 쓰는 짧은 소감문 쓰기 과제는 저에게 난이도가 다소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에세이 중에서는 멕시칸문화 내용도 있고 문화적 차이가 좀 있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이셔서,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
4. Public speaking:
교수/Jan Chitsey
과제 거의 매주, 발표 4번 (팀발표 1번), 시험 2번
​
이 수업도 1학년 필수교양 같은 수업입니다. 
하지만 발표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에 현지인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수업입니다.
잰 교수님은 이북 코스로 진행하셨고, 교재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하고 수업시간에는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반에는 한국식 발표스타일이랑 다르고 생소해서 힘들었지만, 제가 발표 끝날때마다 교수님께 찾아가 피드백 듣고 적응하다보니, 발표실력
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의 발표실력 향상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서 저에게 뜻깊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발표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고 다른 수업에서 발표할 때도 도움이 되었기 떄문에, 미
국식 발표가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이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2022학년도 봄학기)

1. Digital and Social Media Marketing (교수. Turner, Stephan Scott)
- 평가: 시험 2번, 시뮬레이션 2번, 챕터 퀴즈, 팀플발표1번
​
터너 교수님은 수업진행도, 시험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중간고사 전에는 디지털마케팅, 이후에는 소셜미디어마케팅에 대해 배웁니다.
시뮬레이션은 팀플이고,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케팅 실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봄학기에 가장 부담이 없었던 수업이고 디지털&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2. Social Media Management (교수. Bailey, Erica. J)
- 평가: 시험 1번, 시뮬레이션 1번, 팀플발표 2번, 보고서, 챕터 퀴즈, +a
​
마케팅 수업이랑 교재가 같고 내용이 겹치지만 이 수업에서는 소셜미디어 매니지먼트에 더 집중합니다.
소셜미디어 경영에 관심이 있고 심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팀플발표와 보고서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기업을 하나 정해서 소셜미디어 캠페인 만들고 그 캠페인에 대한 계획과 효과를 분석해야합니
다.
보고서가 30장이 넘어가고 발표를 두번 해야했는데 양이 많고 어려워서 시간을 많이 쏟아야합니다.

3. Communiction Theory (교수. Lee, JongHwa)
- 평가: 에세이 3개, 시험 2번
​
한국인 교수님이시고 한국 대학 강의에 익숙한 저에게는 좋았지만 현지 학생들은 어려워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강의력 좋은 교수님을 좋아하는데 이곳 친구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지루하지 않은 수업을 좋아합니다.
수업 내용 자체는 커뮤니케이션 전공이 아니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내용도 많지만 저는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재미있게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다소 어려운 편이지만,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는 수업입니다.
​에세이는 5개 중에 3개 선택이며, 3개 이상 쓸 경우 가장 높은 점수만 합산해서 반영됩니다.
저는 에세이를 거의 50점 만점에 48-49점 맞아서 에세이 많이 써본 사람을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4. Introduction to Philosophy (교수. Badiola, Susana)
- 평가: 짧은 에세이 2번, 챕터 퀴즈, 시험 2번
​
전반적으로 철학사에 대해 배우는 줄 알았는데, 데카르트의 철학에 집중해서 데카르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철학을 좋아해서 나름 재밌었고 가치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에세이는 짧게 쓰는거라 어렵지 않고 챕터퀴즈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데 완벽하게 공부하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도 어렵긴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8-90점은 나오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중간고사때는 제가 모르는 법률 줄임말이 나와서 좀 틀렸는데 교수님께 건의했더니 기말고사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더 잘봤습니
다.
앞으로 외국인이 이 수업 들으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려해주실 듯합니다.

5. Badminton/Pickleball (교수. Simpson, Warren Keith)
- 평가: 시험 2번 (필기, 실기)

6. Class Piano for Non-majors (교수. Keniston, Steven Todd)
- 평가: 시험 2번 (실기)

이 두 수업은 배드민턴, 피아노 수업으로 예체능 수업입니다.
큰 부담은 느껴지지 않고 취미로 학원을 다니는것 처럼 배드민턴, 피아노를 배울 수 있습니다.



4. 기타 수업 외 활동에 관한 정보
1. ASU 행사

가을학기에는 주로 쥬넬센터에서 배구, 학교 뒷편에 풋볼경기장에서 램잼이라는 풋볼경기와 행사가 토요일마다 경기가 있었습니다.
야구, 배구, 테니스, 농구 등 다양한 경기를 하지만 ASU에서는 여자배구를 잘하고요 인기가 많습니다.
가끔은 카프(식당)에서 음식을 공짜로 주고 노래틀어주는 행사도 하고, 파빌리온쪽에서 부스행사도 하는 등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이러한 행사에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조리가 가능하고 기숙사 관리자가 따로 없는 벤더벤터에서는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가을학기에 텍산홀에 살아서 텍산홀 이벤트를 많이 갔습니다.
이벤트는 기숙사 관리자가 주최하고, 제가 텍산홀에 거주했을 때에는 그림,페인팅 행사가 많아서 그림그리기가 취미인 저에게는 매우 즐거
웠습니다.

2. KSA 행사 (KSA: Korean Student Association 한인학생회)

가을학기에는 KSA 행사를 잘 참여하고, 봄학기에는 직접 KSA의 일원이 되어 활동했습니다.
주로 현지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Korean tutoring은 한인학생들에게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매칭시켜주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좋습니다.
저는 기획부에 소속되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했었는데,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봉사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3. 동아리

ASU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신청은 학교 건물에 붙어있는 포스터나 친구들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봄학기에는 KSA 활동으로 바빠서 동아리를 많이 가입하지 못했지만 가을학기에는 스케이트보드 동아리와 문화교류 동아리에 가입했
습니다.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을 모두 친절했고 만나면 게임이나 교제시간을 갖기 때문에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낼수 있었습니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성취한 것에 관한 정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생활해보고 그 문화를 배우고 영어실력을 향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문화를 배우면서 다양한 시각과 생활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의의있었습니다.
영어는 1년 해외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큰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말하는 능력이 늘었고 다른 언어권의 사람과 대화를 할때 두려
움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는 것도 뜻깊었습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의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
니다.
1년동안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친하게 지내면서 얻은 소중한 인연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의미있는 관계라
고 생각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도착 후 해야할 일, 비자 신청, 현지 생활 등 관련 팁)



ASU 입학 전, 입학 후, 샌안젤로 도착 후 해야할 일과 현지 생활에 대한 팁, 수강신청 방법 등은 제 블로그에 자세하게 기재했습니다.
저는 매주 블로그에 교환학생 생활을 기록했는데, ASU에 파견온 한인 학생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제 블로그를 소개하고자 합
니다.

https://blog.naver.com/beauty_soul/222653459666
(블로그 이름: 서여름)




